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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명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때입니다.

      ※ “울타리”는 조합원들의 생존권과 근로조건을 지켜주고 울타리가 되어 주겠다는 노동조합 소식지 명칭

실적에 급급해 직원에게 대출을 강요하고

이를 방관하고 있는 WM부문!!!

지난 9월 말 모 지점의 직원들은 아침회의 시간에 황당한 말을 지점장에게 들었다.

3분기 KPI를 올리기 위해 직원들의 개인 자금을 활용해 개인연금을 넣자는 것이다.

여유자금이 없다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넣으라는 황당한 얘기에 직원들은 개탄을 금치 못했다.

당 노동조합에서는 그 소문을 접수하고 직접 진상조사 차 해당 지점을 방문하였고

직원 면담을 통해 대출을 강요한 것이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해당 사실을 WM부문대표에게 직접 찾아가 항의하였으나 그 이후 그 어떤 진상조사도,

해당 지점장에 대한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실적 맞추기에만 급급해 직원들에게 대출을 강요하는 지점장!

이것을 보고 정말 열심히 한다고 칭찬하고 다니는 본부장!

이것을 눈감아주는 부문대표!

글로벌 IB를 말하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는 최대 증권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온갖 편법으로 KPI 올리기에만 급급한 것이 공정한 게임인가?

지난 9일과 13일 WM부문의 일부 지점장, 본부장은 블루마운틴에서 골프 행사를 열었다.

차세대 오픈 이후 직원들은 퇴근도 하지 못하고, 고객들에게 하루에도 수 백 번씩 ‘죄송하다’

는 말을 하고 있는데 관리자들은 골프장에서 “굿 샷”을 외치고 싶은가?

3.1절에 골프 치는 국회의원들이 떠오르는 것은 노동조합만의 생각인가?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고 재발방지를 위해 애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적당히 넘어가

려는 WM책임자들의 그릇된 인식이 글로벌 IB를 지향하는 회사의 방향에 반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 아닌가?  

열심히 일하고 싶은 회사, 자랑스러운 회사에서 일하고자 하는 마음은 단지 우리 직원들뿐인가?



당 노동조합은 향후 올바른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해당 지점장의 인사 조치를 즉각 단행할 것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사측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이런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대외적 투쟁과 더불어 해당 본부장, WM부

문대표 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잘못된 사고에서 발생한 그릇된 행동을 바로잡고 선도적인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사측이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 

 


